
30돌 현대불교 “뉴미디어로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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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=김가령 기자·사진=유재상 충청지사장

“현대불교신문은 교계 언론 중 최초로 불

교 포털 사이트 ‘부다피아’를 개설해 선도적

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. 이제 AI시대를 맞

아 새로운 불법 홍포의 장을 여는 뉴미디어 

언론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.”

1994년 창립돼 불교의 생활화, 현대화, 세

계화를 기치로 불법 홍포에 앞서온 현대불

교신문이 30살 청년이 됐다. 한명우 현대불

교신문 대표는 AI(인공지능) 발전에 따라 다

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‘뉴미디어 불교 언론’

으로 거듭날 것을 선포했다. 

현대불교신문(대표 한명우, 발행인 혜도 

스님)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HW컨벤션

센터에서 ‘현대불교신문 창간30주년 기념식 

및 후원의 밤’을 개최했다. 이날 기념식은 창

간 30돌을 맞은 현대불교신문을 축하하는 동

시에 새로운 불교언론지로 재도약함을 알리

는 자리였다.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, 총

무원 주요 소임자 스님과 각 종단 대표, 한마

음선원 스님들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

이 모여 현대불교신문의 30주년을 축하했다. 

기념식은 개회사와 한글 반야심경 봉독에 

이어 △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환영

사 △30년 역사 영상 시청 △조계종 총무원

장 진우 스님 치사 △축사와 축하 영상 △공

로패 시상 △비전선포식과 축하 만찬 등으

로 진행됐다. 

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현대불교

신문 30돌을 축하하는 내빈들에 환영 인사

를 전했다. 혜수 스님은 “30년 전 대행 선사

의 원력으로 문을 연 현대불교신문은 여러 

대덕스님들과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

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든든하게 자리잡을 

수 있었다”며 “현대불교신문 30돌을 축하하

기 위해 모인 사부대중의 응원에 힘 입어 임

직원과 함께 더욱 성장하는 신행·포교지가 

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 

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

해 현대불교신문이 한국불교 미디어 포교의 

중심이 되길 주문했다. 진우 스님은 “현대불

교신문은 종단과 전국 사찰들의 소식, 생생

한 신행·포교 현장을 독자들에 전하며 한국

현대불교신문(발행인 혜도 스님, 대표 한명우)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‘현대불교신문 창간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’을 개최했다. 이날 기념식은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새로운 불교언론지
로 재도약함을 알리는 자리였다. 사진은 행사 후 기념 사진 모습.

치사하는 진우 스님(조계종 총무원장).

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.방명록에 축하메시지 전하는 일면 스님(생명나눔 이사장).축사하는 돈관 스님(동국대 이사장).▶A5면에 계속

12월 18일, 서울 HW컨벤션센터서 

총무원장 스님 등 300여 명 참석

30년 史 회고, 발전 공로자 시상도

축사하는 능원 정사(진각종 통리원장). 축사하는 법명 스님(관음종 총무원장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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